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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Eun Kyung and Sung Yeon Kim. 2022.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xiety and affective strategies when taking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tes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978-997.

This study examined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xiety and affective 
strategy use when they were taking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tes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existing questionnaires from Kim (2002), Saito et 
al. (1999), and Oxford (1990) were adapted so that the items could measure 
students’ listening and reading test anxiety and affective strategies concerning 
test-taking situations. For data collection, 123 high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fter solving four listening and four 
reading test items sampled from previous Korean SATs and mock exams. 
The study found that the students experienced high levels of anxiety when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first sentence in listening, and when they had 
to solve many reading items for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otable that 
regardless of skill areas, options presented in English were most 
anxiety-provoking from learner perspectives. The students’ listening test 
anxiety and reading test anxiety differed according to learner proficiency, 
with low proficiency learners experiencing higher levels of anxiety. In terms 
of strategy use, the students were not so active in employing affective 
strategies, and in a comparison of high- and low-level students, the 
high-level students were found to use affective strategies more frequentl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lassroom teachers and test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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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시험)는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대학 입학을 결

정하는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으로서 학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신영 2009).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의 영어 영역은 듣기, 읽기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듣기,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듣
기 및 읽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관점에서 영어듣기와 읽기 시험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시험 상황에서 시험 불안(test anxiety)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시험 불안이 학생의 
학업 성취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지능, 
적성, 불안, 전략 등 다양한데(박영예 1999, 이효웅 2001, 정유경, 김현옥 2010, Bacon 1992, 
Bialystok 1981, Horwitz et al. 1986, Kim 2002, Mills, Pajares and Herron 2006) 사전에 결정
되어 바꾸기 힘든 지능이나 적성과는 달리 불안이나 전략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외국어교실 현장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창숙 2014). 특히, 불안과 학업 성취
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불안과 성취도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inverse 
relationship)가 보고되었다(박창숙 2014, 박현주 2002, Aida 1994, Coulombe 2000, Horwitz et 
al. 1986, Horwitz 2001, Phillips 1992, Rodriguez 1995.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과 관련하여 듣기 
불안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은 듣기 불안이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김아
리 2015, Kim 2010, Mills et al. 2006, Serraj and Noordin 2013) 읽기 불안을 조사한 연구들
도 읽기 불안과 읽기 능력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은경 2001, Jafarigohar and 
Behrooznia 2012, Tsai and Li 2012).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불안과 성취도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
들이 학습자 불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
험 불안에 대한 학습자 인식(learner perception)은 실제 학생이 느끼는 시험 불안과는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때로는 응답자가 실제 자신의 생각보다 과장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문 참여
자의 응답에 기초한 설문(self-reported questionnaire)은 한계가 있다(Brown 2014).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 응답 전에 영어 듣기 및 읽기 문항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시험 불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학생이 실제로 영어듣기, 읽기 문제를 풀어보고 설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안 응답 데
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선행연구들이 듣기 불안이나 읽기 불안을 독립적
으로 다룬데 반해 본 연구는 듣기와 읽기 시험 불안을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시험 불안에 대처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적 전략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전공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능시험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수능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
는 영어 듣기와 읽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시험 불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시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적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시험 상황에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학생들의 시험 불안을 측정
하고, 시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적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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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일으키는 근심, 걱정, 두려움의 감정으로 정의된다(Spielberger 

1983). Spielberger는 불안을 개인의 내재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특성 불안(trait anxiety)과 불안
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상태 불안(state anxiety)으로 분류했다. 이후  
Horwitz 외 2인(1986)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반응(“negative emotional 
reactions”)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어 불안(Foreign Language Anxiety, FLA)이라는 구인을 제안
하였다(Horwitz 2001). 또한, FLA가 L2 학습 상황에 고유한 불안(situation-specific anxiety)이
라고 주장하며 FLA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어 교실 불안 검사(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를 개발하였다. Horwitz(1986)는 FLA와 Spielberger(1983)의 특성 불안
(r = .29, p < .01), Watson과 Friend(1969)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McCroskey(1970)
의 의사소통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 불안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
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FLA가 일반적인 불안과 다른 독립적인 구인이라고 
강조하였다.  

Horwitz 외 2인(1986)의 FLCAS 개발과 함께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외국어 불안(FLA)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FLA가 세분화되어 각 언어영역
과 관련된 불안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듣기 불안(Elkhafaifi 2005), 읽기 불안(Saito, 
Garza and Horwitz 1999), 말하기 불안(Woodrow 2006), 쓰기 불안(Cheng 2004) 등과 같은 영
역별 불안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제작됨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과 관련된 불안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Brunfaut and Revesz 2015, Gkonou 2014, Kim 2002, Liu 
and Liu 2015, Zhao, Guo and Dynia 2013, Tsai and Cheng 2009, Woodrow 2011, Wu and Lin 
2014, Zhang 2013). 언어 영역별 불안은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지만 
한국의 중등 영어교육 상황에서는 듣기 불안과 읽기 불안이 특히 중요해 보인다. 이는 영어과 수
능시험에서 듣기와 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의 대학 입학과 진로 
등이 결정되어서 수험생 관점에서 많은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우선, 듣기 불안은 듣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 스트레스, 걱정 등을 의미하는데 
Meyer(1984)는 읽기, 쓰기와 달리 듣기에서는 주제, 속도, 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고 정보를 즉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네 가지 기능 중 듣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된다
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는 일시적으로 제시되는 언어 입력을 인지, 이해하고 반응을 해야 하기 때
문에 듣기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Vogely 1999). 한편, Oxford(1993)는 학습자가 모든 정
보를 들으려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기 때문에 듣기 불안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Hedge(2000)는 듣기에 대한 학습자의 비현실적인 기대감 외에도 교재의 난이도, 발화 속도 등을 
듣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Scarcella와 Oxford(1992)도 듣기 불안의 원인을 학
습자가 아닌 외부 요인에서 찾았는데 구체적으로 듣기 자료가 너무 어렵거나 생소한 경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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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안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듣기를 하면서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한다는 부담
감을 갖기 때문에 듣기 불안이 가중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듣기 불안과 외국어 불안 간의 관련
성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는데 Elkhafifi(2005)는 두 가지 불안이 독립적이지만 둘 다 성취도와 부
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erraj와 Noordin(2013)도 외국어 불안과 
듣기 불안이 이란 학생들의 영어 듣기 수행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두 가지 불안이 관련
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듣기 불안에 대한 연구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서 
Kim(2002)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불안과 듣기 불안을 측정하고 영어 청해 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 밖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 불안을 
경험하며 듣기 불안은 듣기 수행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듣기 불안 검사값에 대한 요
인 분석 결과 2개의 요인(듣기에 대한 긴장과 우려, 듣기 자신감 부족)이 추출되었는데 그 중 듣
기 자신감 부족이 듣기 능숙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성삼(2005)은 한국
과 같은 EFL 환경에서는 듣기 활동이 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 불안
을 느낀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풀이 중심의 듣기 활동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어 읽기 불안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서 Saito 외 2인(1999)
은 외국어 읽기 불안 척도(Foreign Language Reading Anxiety Scale, FLRAS)를 개발하여 노어, 
불어, 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불안을 조사하고 이를 외국어 불안 값과 비교하였
다. 분석 결과 외국어 불안은 목표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읽기 불안은 목표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어 학습자의 불안이 가장 높았고 노어 학습자의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aito 외 2인(1999)은 언어에 따라 읽기 불안 차이가 있는 것이 언
어별로 다른 문자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읽기 불안이 외국어 불안과 관련은 있지만 읽기에 
고유한 불안임을 강조하였다. 

읽기 불안과 읽기 능숙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Mills 외 2인(2006)은 불어 듣
기 및 읽기 능숙도와 성(gender), 불안,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불어 듣기 불안은 불어 듣기 능숙도를 예측한데 반해 불어 읽기 불안은 읽기 능숙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중국어 읽기 불안을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Zhao 외 2인
(2013)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불안, 성, 능숙도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읽기 불안의 차이는 없었지만 목표어 능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발견했는데 구체적으로 중 수준 학생들의 읽기 불안이 하 수준 학생들의 불안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외국어 읽기 불안 척도(FLRAS)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 연
구로 정유경과 김현옥(2010)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불안과 읽기 불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r = .74, p < .01)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 불안 및 시험 불안을 느끼는데 반해 읽기 불안과 
관련해서는 문법, 어휘 등 언어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문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비교에서 외국어 불안의 경우 중학교 3학년생의 외국어 불안이 1
학년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학년별 영어 읽기 불안 비교에서는 중1-중3*, 
중1-고1*, 중2-중3*, 중3*-고3, 고1*-고3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표시된 그룹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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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읽기 불안이 높았는
데 고등학생과의 비교에서는 학년이 낮은 학생들의 읽기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읽기 불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박현진 2020, 이다슴, 박성희 2019, 이은진, 권연진 2019). 이들은 모두 FLRAS를 활용하여 
L2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읽기 불안을 검사하고 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수와 내용이 연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읽기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단
어와 문법(이다슴, 박성희 2019), 텍스트의 주제 파악(이은진, 권연진 2019), 모르는 내용(박현진 
2020) 등이 보고되었다.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듣기 불안과 읽기 불안 연구의 대부분이 외국어 불안과의 관련성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듣기 불안과 읽기 불안을 함께 분석한 연구보다는 FLA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과 같이 수능시험이 고 부담시험으로 시행되고 있
는 환경에서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듣기, 읽기에 대한 시험 불안 연구도 부족하다. 
Spielberger(1972)는 시험 불안을 시험 상황에서 느끼는 상태 불안으로 분류했으며 대부분의 학
생들이 시험 상황에서 상태 불안을 경험하지만 시험 불안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한편, Horwitz외 2인(1986)은 시험 불안이 외국어 교실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
하며 시험 불안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수행 불안이라고 보고 FLCAS의 하위 구인으로 
포함하였다. 시험 불안이 FLCA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지 국내에서 수행된 불안 연구의 대부분
은 듣기 불안, 읽기 불안을 조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듣기, 읽기 시험 불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적 전략을 살펴본 연구도 없었다. 

정의적 전략은 언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때문에 간접 전략으로 분류되지
만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으로서 그 역할은 중요하다(O’Malley and Chamot 1990, Oxford 1990). 
정의적 전략은 학습자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서 불
안 낮추기, 격려하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적 전략에 대한 연구는 Oxford(1990)가 개발한 
학습전략 검사(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의 출현과 함께 기억 전략, 인
지 전략, 보상 전략, 상위인지 전략, 사회적 전략 등과 함께 실시되었다. 학습전략 연구들의 대부
분은 학습자의 성, 연령 등 배경 변인(demographic variables)에 따른 전략 차이나 학습전략과 영
어능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이경랑 2008). 이경랑은 72명의 한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학습전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의적 전략의 평균값(M = 2.54)이 보상 전략(M = 
3.44), 상위인지 전략(M = 3.31), 인지 전략(M = 2.95), 기억 전략(M = 2.65)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들의 정의적 전략 사용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진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경랑(2008)은 한국 학생들의 정의적 전략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들이 정의적 전략을 전략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Bown(2006)은 자율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개별화된 학습 환경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학
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을 격려한데 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정의적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의적 전략은 듣기, 읽기 시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초점을 두고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부담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
의 관점에서 수능 시험에서 비중 있게 출제되는 영어 듣기, 읽기 영역 시험은 불안을 유발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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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적 전략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듣기와 읽기 영역의 
시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불안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정의적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듣기, 읽기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과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의 듣기, 읽기 영역과 관련된 
시험 불안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과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의 듣기, 읽기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시험 불안은 어떠한가?
학습자의 시험 불안은 영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생들은 영어 듣기, 읽기 시험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정의적 전략을 사
용하는가? 학습자의 정의적 전략 사용 양상은 영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두 곳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12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n = 3)를 
제외한 12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2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전체 학생들의 점수 값 비율, 중간
값,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65점대 이하는 하위 학습자(n = 64, 52%), 71점부터 100점까지는 상
위 학습자(n = 59, 48%)로 나누었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어과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의 듣기, 읽기 영역에 대한 시험 불안과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정의적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시험 불안 및 정의적 전략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3.3.1 시험 불안 설문지

고등학생들이 시험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듣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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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시험 불안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영어듣기 시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Kim(2000)의 
외국어 듣기 불안 척도(FLLAS)를 참조하였다. 또한, FLLAS를 활용한 선행 연구(김아리 2015, 
김혜진 2009)를 참고하여 문항을 시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듣기 시험 상황과 관
련된 4개의 문항(1번, 7번, 8번, 9번)을 개발하여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영어듣기 시험 불안 검사
지의 문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듣기 시험 불안 검사지 9개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7로 나타났다. 

표 1. 영어듣기 시험 불안 검사 문항
설문 문항 

1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이해 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가 들리면 불안해진다. 

2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익숙지 않은 혹은 새로운 주제를 들으면 당황한다.
3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 주요 내용을 놓치면 불안하다.
4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 하나 다 구분할 수 없으면 긴장되고 혼란스럽다.
5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한 번만 들려주는 듣기 시험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6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당황스럽다.
7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들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면 당황스럽다. 
8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겁이 난다. 
9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첫 문장부터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다.

시험 불안 설문지에는 읽기 시험 불안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구성하기 위해 Saito 외 
2인(1999)이 제작한 외국어 읽기 불안 척도(Foreign Language Reading Anxiety Scale, FLRAS)
와 FLRAS를 연구도구로 활용한 선행연구(김경철, 박혜숙 2014, 정유경, 김현옥 2010)를 참고하
였다. 

표 2. 영어읽기 시험 불안 검사 문항
설문 문항 

1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긴장되고 불안하다.

2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잘 알지 못하는 주제가 나오면 긴장이 되고 눈앞이 캄캄하다.

3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지문 속에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당황한다.
4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선택지(보기)가 영어로 쓰여 있으면 걱정이 앞선다.
5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다가 어느 한 단어에서 의미가 막히면 긴장된다.
6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지문의 길이가 길면 긴장이 된다.
7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첫 문장부터 막히면 당황하여 가슴이 뛴다.
8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면 긴장된다.
9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읽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상황이 부담스럽고 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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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읽기 시험 상황과 관련된 설문 문항(4번, 5번, 7번, 8번)을 추가로 제작하여 설문지에 포
함하였다. 영어읽기 시험 불안 설문지의 세부 문항은 표 2와 같다. 읽기 시험 불안 검사지의 신뢰
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9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이었다(Taber 2018). 

3.3.2 정의적 전략 설문지

고등학생들이 수능 및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상황에서 경험하는 영어듣기, 읽기 불안을 검사함
과 동시에 학생들이 시험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의적 전략 검사지를 구성하
였다. 정의적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Oxford(1990)의 학습 전략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Oxford의 
전략 분류가 현장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었고 O’Malley와 Chamot(1990)의 분류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Oxford가 제시한 다양한 정의적 전략들 중 시험 상황과 관련된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
들만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정의적 전략 검사지의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표 3. 정의적 전략 검사 문항

 
한편, 정의적 전략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4로 나타났는데 이는 

Taber(2018)의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시험 불안 검사지와 정의적 전략 설문
지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응답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즉, 설문 응답
자가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
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고등학교 두 곳을 선정하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재량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는 영
어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고 설문 검사지의 내용 및 핵심 용어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에 의존하여 정
의적 영역을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Brown 2014) 학생들에게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 

1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긴장이 되면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한다.
2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시험이 끝난 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하거나 고생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 등의 즐거운 상상을 한다.
3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여 신체의 이완을 통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4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되새긴다.
5

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나만의 긴장 푸는 방법(노래 감상, 그림 그리기, 명상하기, 기도하기 등)을 활용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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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영어과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문항 중 듣기 4문항, 읽기 4문항을 발췌하여 평가
지를 준비하였다. 영어과 수능시험에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주요 요소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문항 중심으로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영어듣기 평가지는 대화나 담화의 요
지나 목적을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 2개와 담화나 도표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사실적 이해 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한편 영어읽기 평가지는 영어 지문을 읽고 글의 
주제, 요지, 주장 등에 대해 묻는 추론적 이해 문항(2개)과 독해 지문과 도표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묻는 사실적 이해 문항(2개)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이 듣기, 읽기 문항 8개를 풀고 설문에 응답하는 데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126명
의 학생이 연구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n=3)를 제
외한 결과 총 123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영어듣기 및 읽기 시험 불안과 영어 수준별 불안의 차이

4.1.1 영어듣기 시험 불안과 영어 수준별 불안의 차이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의 영어듣기 문항을 풀 때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험 불안을 분석하였다. 영
어듣기 시험 불안 검사지의 문항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Not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M:평균, SD: 표준편차, 
괄호 안의 수: 응답 비율(%)

설문 내용 1 2 3 4 5 M SD
1. 어려운 단어 10(8) 16(13) 45(36.6) 39(31.7) 13(10.6) 3.24 1.07
2. 익숙지 않은 혹은 새로운 주제 14(11) 26(21.1) 34(27.6) 30(24.4) 19(15.4) 3.11 1.24
3. 주요 내용을 놓치면 15(12.2) 26(21.1) 37(30.1) 27(22.0) 18(14.6) 3.06 1.23
4.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12(9.8) 26(21.1) 34(27.6) 33(26.8) 18(14.6) 3.15 1.20
5. 1회 들려주는 듣기 시험 11(8.9) 29(23.6) 36(29.3) 35(28.5) 12(9.8) 3.07 1.13
6. 확신이 들지 않을 때 6(4.9) 23(18.7) 46(37.4) 30(24.4) 18(14.6) 3.25 1.08
7.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때 16(13.0) 20(16.3) 37(30.1) 32(26.0) 18(14.6) 3.13 1.23
8. 영어 선택지 4(3.3) 26(21.1) 41(33.3) 31(25.2) 21(17.1) 3.32 1.09
9. 첫 문장부터 들리지 않을 때 12(9.8) 20(16.3) 33(26.8) 34(27.6) 24(19.5) 3.31 1.24

표 4. 듣기 영역 시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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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들은 8번 문항과 9번 문항의 상황에 대해 가장 높은 듣기 시험 불안을 경험한다고 응답
하였다. 즉, 응답자 중 58명(47%)의 학생들이 첫 문장부터 들리지 않을 때 불안을 경험한다고 답
했고, 52명(42.3%)의 학생들이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될 때 두렵다고 답했다. 그밖에도 듣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접할 때(n = 52, 42.3%), 듣기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
을 때(n = 48, 39%)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할 때 모든 단
어를 알아듣고 인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
을 같이 한다(김혜진 2009, Oxford 1993, Scarcella and Oxford 1992). 이를 통해 듣기 상황에
서 의미보다 개별 단어에 집중하여 듣는 경우 어려운 단어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번 문항(한 번만 들려주는 듣기 시험 상황)에 대해서는 47명(38.3%)의 학생들이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1번, 6번, 8번, 9번 문항에 대한 동의율보다는 좀 낮았다. 즉, 언어 입력을 
재생하는 횟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 주요 내용을 놓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45명(36.6%)의 학생들만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 관점에서 영어듣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학생들의 영어듣기 불안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듣기 시험 불
안을 측정하는 9개 문항에 대해 복수의 t검정을 실시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Note. Cohen’s d: 효과 크기

복수의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1종 오류(Type I error)를 나타내는 알파 값을 p < .005로 
조정하여 적용한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그룹(상 수준, 하 수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모든 문항에서 하위 학습자의 영어듣기 시험 불안 값이 상위 학습자의 불안 값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문항에 대한 그룹 간 비교에서 효과 

문항 
번호 집단 N M SD t p Cohen’s d

1 상 59 2.68 1.025 -6.380 .000 1.144하 64 3.75 .836
2 상 59 2.29 1.018 -9.259 .000 1.669하 64 3.88 .882
3 상 59 2.41 1.019 -6.514 .000 1.178하 64 3.66 1.101
4 상 59 2.29 .852 -10.640 .000 1.915하 64 3.95 .881
5 상 59 2.34 .863 -8.693 .000 1.564하 64 3.73 .913
6 상 59 2.59 .912 -8.047 .000 1.454하 64 3.86 .833
7 상 59 2.37 .963 -8.066 .000 1.462하 64 3.83 1.032
8 상 59 2.68 .899 -7.550 .000 1.364하 64 3.91 .904
9 상 59 2.66 1.108 -6.445 .000 1.165하 64 3.91 1.035

표 5. 학습자 수준별 영어듣기 시험 불안



Eun Kyung Choi and Sung Yeon Kim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xiety and affective strategies
when taking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tests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988

크기(Cohen’s d)도 0.8 이상으로 나와 실질적 유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듣기 불안과 성취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혜진 2009, Kim 2002, Kim 2010). 학생들의 성취도가 영어듣기 불안에 영향을 준 것인지 영
어듣기 불안의 정도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진 것인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듣기 시험 불
안과 성취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하위 학습자들의 경우 듣기를 하면서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선택지가 영
어로 제시될 때, 첫 문장부터 들리지 않을 때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듣기 과정에서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라
도 놓쳤을 때 불안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경우 듣기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고 밝힌 Oxford(1993), Scarcella와 
Oxford(199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동일한 문항(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분할 수 없으면 긴장되고 혼란스럽
다)에 대한 상 수준 학생들의 불안 값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4번 문항에서 상 수준-하 수준 
학습자 간에 불안 점수 값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수준 학생들은 제시된 언
어 입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유추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반해 언어적 역량이 부족한 하 수준 학생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언어적, 맥락적 지식이 부족하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4.1.2 영어읽기 시험 불안과 영어 수준별 불안의 차이

한편, 영어과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의 읽기 영역에 대한 시험 불안도 조사했는데 학생들의 응답
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우선 9번 문항(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읽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상황이 부담스럽고 긴장된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n = 63, 51.2%)이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시간동안 많
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읽기 평가 상황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문항 수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시험 상황의 특수성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학생
들이 제한된 시간을 부담스러워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장문의 독해를 끝내지 못한다고 밝힌 김경
철과 박혜숙(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영어 선택지는 영어듣기 평가뿐 아니라 읽기 평가에서도 불안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번 문항(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영어로 
쓰여 있으면 걱정이 앞선다)에 대해 62명(50.4%)의 학생들이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독해 지문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로 된 선택지가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에도 8번 문항(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읽기문제를 풀 때,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면 긴장된다)에 대해 56명(45.6%)의 학생들이 동
의했는데 이는 시험 상황에서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을 경우, 다시 읽은 횟수만큼 시간이 지체되
어 나머지 문항을 푸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긴
장된다는 내용의 3번 문항에 대해서도 53명(43%)의 학생들이 동의했는데 이는 정유경, 김현옥
(2010), 박창숙(2014)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읽기 문항을 풀 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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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지식이 부족하면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정의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와 언어 구조가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경 2001). 

Not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M:평균, SD: 표준편차, 
괄호 안의 수: 응답 비율(%)

 
한편,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주제를 접하는 경우(2번 문항), 한 단어 때문에 의미 이해가 어려

운 경우(5번 문항), 긴 지문을 독해해야 하는 경우(6번 문항)에 대해 느끼는 영어읽기 시험 불안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번 문항에 대해서는 36명(29.3%), 5번 문항과 6번 문
항에 대해서는 41명(33%)의 학생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 관점에서 단어
보다는 문법이 언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긴 글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거나 영어 선택지를 
접하는 것이 읽기 시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영어읽기 시험 불안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7과 같다. 복수의 t검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1종 오류의 알파 값을 p < .005로 조정했는데 9개 
문항 전체에서 그룹(상 수준, 하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문항 
대부분의 그룹 간 비교에서 실질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효과 크기(Cohen’s d)도 0.8 이상으로 나
와서 매우 높았다. 즉, 상 수준의 학생들은 하 수준의 학생들보다 낮은 불안감을 경험한데 반해 
하위 학습자들은 상위 학습자들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과 읽기 불안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Horwitz et al. 1986, Saito 
et al. 1999, 김경철, 박혜숙 2014, 이은경 2001). 

설문 내용 1 2 3 4 5 M SD
1.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8(6.5) 20(16.3) 47(38.2) 37(30.1) 11(8.9) 3.19 1.03
2. 잘 모르는 주제 11(8.9) 31(25.2) 45(36.6) 31(25.2) 5(4.1) 2.90 1.01
3. 모르는 문법 5(4.1) 16(13.0) 49(39.8) 42(34.1) 11(8.9) 3.31 0.95
4. 영어 선택지 7(5.7) 19(15.4) 35(28.5) 41(33.3) 21(17.1) 3.41 1.12
5. 단어 의미가 막히면 9(7.3) 29(23.6) 44(35.8) 30(24.4) 11(8.9) 3.04 1.07
6. 지문 길이가 길면 15(12.2) 22(17.9) 45(36.6) 27(22.0) 14(11.4) 3.02 1.16
7. 첫 문장부터 막히면 7(5.7) 29(23.6) 47(38.2) 28(22.8) 12(9.8) 3.07 1.04
8.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1(0.8) 22(17.9) 44(35.8) 44(35.8) 12(9.8) 3.36 0.92
9.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 3(2.4) 18(14.6) 39(31.7) 45(36.6) 18(14.6) 3.46 0.99

표 6. 읽기 영역 시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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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집단 N M SD t p Cohen’s d

1 상 59 2.71 .983 -5.481 .000 0.994하 64 3.63 .864
2 상 59 2.34 .921 -7.003 .000 1.256하 64 3.42 .793
3 상 59 2.73 .715 -8.003 .000 1.441하 64 3.84 .821
4 상 59 2.95 1.057 -4.736 .000 0.854하 64 3.83 1.001
5 상 59 2.54 .877 -5.549 .000 1.006하 64 3.50 1.024
6 상 59 2.34 1.027 -7.598 .000 1.370하 64 3.66 .895
7 상 59 2.75 1.010 -3.498 .001 0.631하 64 3.38 .984
8 상 59 2.90 .845 -6.080 .000 1.091하 64 3.78 .766
9 상 59 3.19 1.025 -3.067 .003 0.549하 64 3.72 .899

표 7. 학습자 수준별 영어읽기 시험 불안

Note. Cohen’s d: 효과 크기

 분석 결과를 통해 영어읽기 시험 불안이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학습
자들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불안이 높았으며, 특히 모르는 문법(3번 문항)이나 영어 선택지(4번 
문항)를 접할 때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학습자들이 기초 문법
이 부족하고, 글의 의미보다 문법이나 문장 구조 같은 형식적인 면에 집중하여 읽는 습관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상 수준의 학생들은 읽기 지문 속에 모르는 문법이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 불안 값에서 상-하 수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 수준 학습
자의 경우 읽기 중에 어려운 문법 요소를 접해도 배경지식이나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2 정의적 전략 사용과 영어 수준별 전략 사용의 차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정의적 전략 사용
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8의 설문 내용은 Oxford(1990)의 정의적 전략들 중 몇 가지 세
부 전략들을 발췌하여 시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인데 문항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학생들의 정의적 전략 사용은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1
번 문항(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긴장이 되면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한다)과 5번 문항(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나만의 긴장 푸는 방법<노
래 감상, 그림 그리기, 명상하기, 기도하기 등>을 활용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려 노력한다)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율(n = 45, 약 37%)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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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M:평균, SD: 표준편차, 
괄호 안의 수: 응답 비율(%)  

 
 한편, 4번 문항(수능 및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보기 전에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마음속으로‘나

는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39명(31.7%)의 학생들만 긍정 응답하여 다른 문항 대비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밖에도 시험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거나 보상을 상상하거나(n = 44, 
35.8%)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를 이완함으로써 마음을 관리한다(n = 40, 32.6%)고 응답한 비율
도 다소 낮았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정의적 전략 활용이 미진한 것을 알 수 있
는데 학생들의 전략 사용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하 수준 학생들의 전
략 사용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준별 정의적 전략 사용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Note. Cohen’s d: 효과 크기

 5개 문항에 대해 복수의 t검정을 했기 때문에 p값을 <.01로 조정한 결과 모든 전략 사용에서 
상위 학습자와 하위 학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효과 크기(Cohen’s d)
도 0.8 이상으로 나타나 실질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 수준의 학생들은 긴장과 불

문항 
번호

집단 N M SD t p Cohen’s d
1

상 59 3.61 .929
5.550 .000 0.998

하 64 2.63 1.031

2
상 59 3.61 1.051

6.161 .000 1.114
하 64 2.48 .976

3
상 59 3.61 1.017

6.574 .000 1.182
하 64 2.47 .908

4
상 59 3.59 .985

6.874 .000 1.236
하 64 2.42 .905

5
상 59 3.66 1.060

5.806 .000 1.049
하 64 2.56 1.037

표 9. 학습자 수준별 정의적 전략 사용

설문 내용 1 2 3 4 5 M SD
1. 스스로 마음을 안정 13(10.6) 18(14.6) 47(38.2) 34(27.6) 11(8.9) 3.10 1.10

2. 시험이 끝난 후 보상을  상상 15(12.2) 23(18.7) 41(33.3) 32(26.0) 12(9.8) 3.02 1.16
3. 신체의 이완 11(8.9) 29(23.6) 43(35.0) 27(22.0) 13(10.6) 3.02 1.12
4. 긍정적 암시 13(10.6) 26(21.1) 45(36.6) 28(22.8) 11(8.9) 2.98 1.11
5. 나만의 긴장 푸는 방법 활용 12(9.8) 27(22.0) 39(31.7) 28(22.8) 17(13.8) 3.09 1.18

표 8. 정의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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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낮추기 위해 하 수준 학생들보다 모든 정의적 전략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수준의 학생들은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명상하기, 
기도하기 등과 같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긴장을 푸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정의적 전략 사용에 
있어 상 수준 학생들과 하 수준 학생들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긍정적 암시(마음속으로 “나
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하 수준의 학생들은 이 전략을 소극적으
로 사용한데 반해 상 수준의 학생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정의적 전략과 성취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안경자(199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개별화된 언어 학습 환경에서 정의적 전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Bown(2006)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의 영어 듣기, 읽기 

시험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의적 전략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 사용이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영어 듣기와 읽기 시험 상황에서 영어 선택지의 제시가 학생들의 시험 불
안을 촉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역별로 시험 불안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영어 듣기 시험의 경
우 첫 문장부터 들리지 않을 때, 영어 읽기 시험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듣기 시험 상황에서 첫 문장을 놓치면 다음 
문장을 집중하여 듣기 어렵고, 읽기 시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시간과 문항 수를 직접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학습자 수준에 따라 영어듣기와 읽기 시험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상 수준과 
하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상 수준 학생들의 영어 듣기 및 
읽기 시험 불안 값이 하 수준 학생들보다 낮은데 반해 하 수준 학생들의 불안 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듣기 시험 불안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4번(나는 수능 및 모
의고사 영어 듣기문제를 풀 때, 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 하나 다 구분할 수 
없으면 긴장되고 혼란스럽다)이었다. 상 수준 학생들은 제시된 입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데 반해 하 수준 학생들은 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긴장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언어적, 맥락적 지식의 차이가 불안감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
어읽기 시험 불안과 관련해서는 지문 속에 모르는 문법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상, 하 수준 학생들
의 시험 불안에 대한 응답 값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의적 전략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이경랑(2008)의 결과
와 유사하다. 한편, 상-하 수준 간 전략 사용의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상 수
준 학생들이 하 수준 학생들보다 정의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 간 차이
가 가장 컸던 항목은 긍정적 암시(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상 
수준의 학생들이 하 수준의 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암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고부담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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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와 읽기 영역에 대한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을 조사하고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료
가 설문조사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남는다. 설문 조사에 앞서 영어 듣기 및 읽기 문항을 
풀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험에 기반하여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학생
들의 설문 응답이 학생들의 시험 불안과 정의적 전략 사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단언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지 외에 인터뷰, 학습 저널 등의 자료를 추
가로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 결과가 경기도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의 학생들(n = 
123)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과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참여자를 표집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데 우선 학생들이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불안을 느꼈으며 학습자 수준에 따라 시험 불안의 차이
가 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
안의 요인과 수준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영어
듣기 및 읽기 시험 상황에서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꼈던 만큼 영어 선택
지의 사용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듣기 시험 상황에서 첫 문장을 두 번 들려준
다거나, 읽기 시험 상황에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 수준 차이에 따른 영어듣기 및 읽기 시험 불안의 차이와 관련해서 교사는 하 수준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과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어 듣
기 상황에서 하 수준의 학생들은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교사는 
하 수준의 학생들이 단어와 형태에 집중하여 듣는 습관에서 벗어나 맥락과 의미 중심의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의미 중
심의 듣기를 하게 하거나, 단어 중심의 듣기를 하여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들을 예시하여 지
엽적인 듣기의 문제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읽기 시험과 관련해서는 상위 학습자와 비
교했을 때 하위 학습자들은 모르는 문법 요소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사들은 하위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는 하 수준의 학
생들이 문법 학습에 대해 긍정적 정의(positive affect)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 하 수준의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준별로 활동을 구안하여 진행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의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하 수준 학생
들의 전략 사용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의적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은 상-하 수준 학습자 간에 차이가 가장 컸던 긍정
적 암시 전략을 하 수준의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듣기 문제
를 풀거나 독해 지문을 읽기 전에 언어 입력(input)에 대해 상상, 추측하게 하거나 실마리를 제공
하는 방법을 통해 영어 듣기, 읽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해 시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적 전략 사용을 권장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정의적 전략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을 파악,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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